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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TP,‘2026 이차전지 실무역량 강화 아카데미’성료
- 한국원자력연과 협력해 소재 분석 핵심 기술(중성자 회절 등) 실습 교육

- 지자체·대학·출연연 자원 결합… 지역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가속

대전테크노파크(원장 김우연, 이하 대전TP)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

지 양일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‘2026년 대전 이차전지 실무역량 

강화 아카데미’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교육은 소재 분석의 핵심 기술인 X선(X-ray) 및 중성자 회절 

기법을 활용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, 대전 지역 이차전

지 산업 분야 재직자와 연구원, 관련 전공 대학(원)생 20여 명이 참여

했다.

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장비와 인

프라를 직접 활용하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

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. 일반적인 교육에서 접하기 어려운 중성자 회

절 기술을 이차전지 소재 분석에 접목한 과정은 대전만이 제공할 수 

있는 독보적인 전문 교육으로 평가받았다.

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“이론으로만 접했던 *리트벨트 

분석법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장비로 실습해 볼 수 있어 실무에 

큰 도움이 될 것 같다”고 만족감을 표했다.



*리트벨트 분석법: 중성자 회절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 구조를 정밀 분석하는 기법

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, 

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결합해 대전의 이차전지 산

업 생태계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

김우연 대전TP 원장은 “대전이 이차전지 소재·부품 산업의 허브

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전문 인적 자원 확보가 필수적”

이라며, “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

고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

다.

한편, 대전TP는 오는 9월에도 X-ray CT를 활용한 이차전지 소재 및 

셀 분석 이론·실습 병행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이어갈 

계획이다.


